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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마주하는 안마당. 쪽마루를 두어 외부공간을 즐기며 차를 마신다. 한옥과 양옥은 마당을 구성하는 하나의 한의원이다.

┃진료동의 대기공간. 3연동 미서기문으로 개폐정도를 조절해 언제든 환자를 살핀다.

┃진료동의 침구실. 다양한 창을 두어 차경이 가능하다.

┃대문을 열면 보이는 안마당과 누마루

┃진료동의 대기공간에서 바로본 진료실. 진료실 너머는 원장님의 개인공간을 두었다.┃연구동의 탕전실. 통창을 두어 개방감을 드러냈다.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신림리. 마을 내 기존한의원에서 5분거리에 새롭게 한의원을 이전했다.

┃한의원 정면. 대문과 탕전실이 모두를 맞이한다.

기존기존
▼ ▼ 

이전이전
▼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곳에 선비의 마을을 닮은 한의사의 한의원이 있다.

오랜시간 동안 신림리 할머니들의 주치병원으로, 

마을사랑방으로 존재한 천일한의원 원장님의 바람은

첫째 요란하지 않을 것, 

둘째 할머니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다.

연년세세 오랜유산을 남길 바라는 한의원은

뽐내기보단 얌전한 선비의 한옥을 닮은 모습이길 바랐다.

1. 자연이 드는 한옥      

대문을 열며 보이는 누마루는 반외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틈을 내어 바람길을 만들고 남쪽의 경관과 해가 드는 공간이다.

2. 두개의 마당   

안마당은 이용객이 어울리는 공공적 성격의 마당이 되며, 

진료동과 연구동 사이의 작업마당은 작업과 가족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개인적 마당이다.

3. 한의원 가족들을 고려한 한옥  

원장님과 하교 후 막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탕비실과 방을 계획했다. 전실을 기준으로 동선을 분리하였다.

단정한 배치

┃매스스터디 과정

처마선과 직선의 병존

한의원은 한옥(진료동)과 양옥(연구동)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시작은 한옥의 일부에 탕전공간을 두는 계획이었으나, 

화재안전을 고려해 별동으로 탕전 및 연구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직선의 한식담장과 연구동을 하나로 엮어 건물자체가 담장의 

연속이 되도록 했다.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옥 용마루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상승하는 스카이라인을 주기 위해서 

양옥의 3층은 반을 외부로 내주어 베란다로 구성했다. 

양옥의 외피는 붉은 벽돌로 정하였는데, 

근대한옥에 다수 쓰이는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양옥과 한옥 

두 동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면서 친숙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목재와 붉은 벽돌, 짙은 회색의 기와와 금속테두리 

등 상호간에 색상의 연속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마당과 면하는 벽에 두 동 모두 적극적으로 

창을 내어 상호간 시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마당에 면한 

쪽마루에 둘러앉으면 어느 곳에서든 두 건물이 시야에 함께 

담겨 자연스럽게 하나의 한의원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했다.


